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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condary diseases that occur during the rehabilitation of breast cancer survivors are factors that can negatively 
chang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ate of the patient. The rehabilitation after treatment of breast cancer survivors is an 
important process to prevent cancer recurrence and increase the survival rate because a negative psychological state sig-
nificantly impacts the long-term survival rate. This study identifies user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bras 
for mastectomy patients in Korea. Participants included 133 patients with one or more breasts removed due to breast cancer 
and an average age of 53.2 years (53.21 ± 7.57 years, minimum 33 years, maximum 69 years). Women in their 50s had the 
highest participation rate of 48.9%. Most maintained the same bra size before surgery; however, some experienced changes 
in bra size because they are not irritated by wounds caused by surger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material 
when designing a functional bra because it can irritate the surgical site. Only about 41.4% of bras were worn by breast cancer 
patients because of price burden and lack of education, not complaints related to clothing design and wearability or body shape. 
Most purchases at hospitals or medical institutions require consultation with a specialist who provides information about a bra 
mainly at the hospital.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when buying a breast cancer bra were size, fit and shape stability.

Key words: mastectomy (유방절제술), brassiere (브래지어), clothing tendency (의생활 경향), clothing huma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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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방암 생존자의 재활과정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질환들     

은 환자의 신체 및 심리 상태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장기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유방암 생존자의 치료 후 재활은 암의     

재발을 막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재활과정에는 의학적인 처치 외에도 생활 방식, 심     

리 상태, 신체 이미지, 재정, 교육 수준, 가족관계, 결혼여부 등     

삶의 질에 관련된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Bouknight et     

al., 2006; Chun & Kim, 1996; Engel et al., 2003; Ganz et     

al., 1996; Irvine et al., 1991; Phillips et al., 2008; Shin, 1995;     

Xingqiu et al., 1999). 

유방암 수술 후 신체 손실로 인한 체형 불균형, 근육통, 감     

각 이상, 림프부종, 근력 감소와 같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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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불안감, 재발의 불안감, 신체 이미지 손상 그리고 정체성        

의 상실로 인해, 사회적 활동 및 인간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        

(Chang, 2008; Chun & Kim, 1996; Irvine et al., 1991; Ganz          

et al., 1996; Lee & Rhee, 2014; Oh, 2016; Shin, 1995; Xingqiu           

et al., 1999). 특히 신체 이미지의 손상은 우울감을 증대시키는        

등 심리 상태 및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생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Al-Ghazal et al., 1999;          

Helms et al., 2008; Petronics et al., 2003; Yu & Lee, 2010).

국내 유방암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으나, 암의 조       

기 발견, 치료 방법 등의 발달로 인해 5년 생존율은 92.3%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Korean Breast Cancer Society [KBCS],      

2017). 이에 따라 유방암 생존자가 신체 절제로 인하여 겪는        

심리·사회적 상태 및 신체 이미지 등의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지만, 절제로 인한 체형 변형 및 의생활에 관한 의복         

인간공학적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현재까지 국내 유방암 환자       

의 의생활에 관련된 다수의 연구(Kim & Son, 2017; Lee &         

Rhee, 2016; Rhee & Lee, 2014)와 브래지어 개발 관련 연구         

(Choi & Lee, 2001; Lee & Choi, 2001; Oh, 2016)가 진행          

되었지만, 아직 환자에게 실질적인 적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또한 유방 절제 수술을 실시한 환자는 외적 요소 보충, 체          

형 변화 방지 그리고 상처 부위의 보호 등의 목적으로 환자용         

브래지어 및 인조 유방을 착용해야 하는데(Asami, 2008;      

Yatagai et al., 2010), 국내 유방암 환자들은 아직도 한국인의        

체형이 고려되지 않은 해외 브래지어 및 인조 유방 제품에 의         

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의 경우에는 수입품을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맞음새      

및 사이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Choi & Lee, 2001).        

시판 중인 국내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의 경우 고가 수입        

브랜드의 제품(독일, Amoena; 영국, Silima; 미국, ABC;      

일본, Remamma)이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순수 국내 브        

랜드는 희소한 편이다. 또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중저가형       

브래지어의 경우 스포츠 브래지어 및 보정 브래지어(수유 브래       

지어, 마담 브래지어 등)에서 변형된 제품이 대부분으로, 유방       

암 환자의 변형된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내 브랜드에서도 외국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속        

옷 브랜드에서도 유방암 환자를 위한 브래지어를 소품목 생산       

하고 있으나, 기능성보다는 심미성에 중점을 둔 경향이 많으       

며, 디자인 전개 또한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의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렇듯 기능성이 강조된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의 국       

외 제품 점유율이 높은 것은 국내 소비자에게 가격 면에서 부         

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 여성의 체형 및 심         

미성이 반영되지 못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 유방암 환자에게       

만족스러운 맞음새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체형 및 착용 조        

건이 고려되지 않은 의복은 착용자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유방암 환자들은 신체의 불편함을 겪을수록 신체 이미지       

가 나쁘게 인식되기 때문에(Chang, 2009; Collins et al., 2011)        

신체 이미지의 손상은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낮출 수 있         

음을 내포한다.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는 기능성 의류임에도 불구하고 국     

내 유방암 환자의 사용자 요구 성능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     

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편을 호소     

한다. Xingqiu et al.(1999)은 유방암 환자가 염려하는 것 필요     

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환자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는 더     

목적 적합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자의 요     

구 성능 파악 및 사용자 경험을 수집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용     

편의성 및 기능성뿐 아니라 타제품과의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     

게 하며(Park, 2012),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순수 기능성에 집     

중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점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     

에게 체형이 반영되지 못한 인체와 맞음새가 좋지 못해 전문적     

인 의복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성 브     

래지어 개발은 손실된 인체를 보완함으로써 신체 이미지를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     

어는 보호의 의무와 더불어 통증 감소 및 신체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능성 의복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사용자 요구 성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방 절제 환자용 기     

능성 브래지어 개발을 위해 사용자 요구 성능을 파악하는데 목     

적을 둔다. 따라서 유방 절제 경험자를 대상으로 유방 절제 환     

자의 의생활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기능성 브래지어 개발 기준 설정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간 대상 연구 윤리 심의 승인을 받     

고 진행하였다(IRB No. 1806/001-011). 본 연구는 서울대학병     

원 의과대학에서 진료 중인 유방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유방암 발생의 연령별 분포(KBCS, 2017)에서 발췌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202명, 30대 2,264명, 40대 7,602명, 50대 6,550     

명, 60대 2,967명, 70대 1,495명, 80대 이상 398명으로 30~     

60대의 여성이 유방암을 가장 많이 판정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으로 인해 한쪽 이상 유방 절제술     

을 실시하였으며 재건 수술을 하지 않은 30~69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Choi & Lee, 2001; Kim,     

2012; Lee & Rhee 2016; Oh, 2016; Yatagai et al., 2010; Yi     

et al., 2007)와 전문의의 자문을 얻어 총 47개의 문항을 개발     

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8문항, 치료 경험 관련 5문     

항, 브래지어 착용 관련 11문항, 환자용 기능성 브래지어 착용     

경험 관련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집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험 목적, 방법,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최종 실험 동의서에 서명을 한 피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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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배부하였다. 배부된 150부 중 149부를 회수하였으며 내       

용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거하여 총 133부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IBM)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       

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카이 제곱 검정,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       

는 30~69세의 여성 유방 절제 환자 133명으로 평균연령이     

53.2세(53.21 ± 7.57세, 최소 33세, 최대 69세)이며, 50대의 여     

성이 48.9%로 가장 참여율이 높았다. 전체 참여자의 유방암 병     

기는 2기(58명, 43.6%) > 3기(41명, 30.8%) > 1기(28명, 21.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을 전절제한     

환자는 총 82명이며 부분 절제를 한 대상자는 51명이었다. 모     

든 연령대에 비해서 부분절제를 한 환자에 비해 전 절제를 시     

행한 환자가 많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절제 수술 시, 재건수술이 아닌 이상 부분절제보다는 전     

절제를 시행하는 비중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by age (%)

Total
30s (n=7) 40s (n=35) 50s (n=64) 60s (n=27)

Age 　 7(5.3) 35 26.3) 64(48.1) 27(20.3) 133(100)

Breast cancer 

stage

0 0(0.0) 1(0.8) 4(3.0) 0(0.0) 5(3.8)

1 0(0.0) 4(3.0) 18(13.5) 6(4.5) 28(21.1)

2 2(1.5) 12(9.0) 27(20.3) 17(12.8) 58(43.6)

3 5(3.8) 17(12.8) 15(11.3) 4(3.0) 41(30.8)

Others 0(0.0) 1(0.8) 0(0.0) 0(0.0) 1(0.8)

Degree of 

mastectomy

Modified radical mastectomy 5(3.8) 21(15.8) 36(27.1) 20(15.0) 82(61.7)

Breast conservation surgery 2(1.5) 14(10.5) 28(21.1) 7(5.3) 51(38.3)

Lymphedema 

status

Occurred 7(5.3) 27(20.3) 39(29.3) 4(3.0) 77(57.9)

Non-occurred 0(0.0) 8(6.0) 24(18.0) 23(17.3) 55(41.4)

Non-response 0(0.0) 0(0.0) 1(0.8) 0(0.0) 1(0.8)

Treatment of 

lymphedema 

Lymphadenectomy 4(3.0) 10(7.5) 9(6.8) 6(4.5) 29(21.8)

 Sentinel lymph node biopsy 1(0.8) 2(1.5) 8(6.0) 1(0.8) 12(9.0)

Non-response 2(1.5) 23(17.3) 47(35.4) 20(15.0) 92(69.2)

Marriage

Marriage 5(3.8) 27(20.3) 55(41.4) 24(18.0) 111(83.5)

Non-marriage 2(1.5) 6(4.5) 0(0.0) 1(0.8) 9(6.8)

Divorced 0(0.0) 1(0.8) 3(2.3) 0(0.0) 4(3.0)

Bereavement 0(0.0) 1(0.8) 2(1.5) 2(1.5) 5(3.8)

Others 0(0.0) 0(0.0) 4(3.0) 0(0.0) 4(3.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0(0.0) 0(0.0) 0(0.0) 1(0.8) 1(0.8)

Middle school graduation 0(0.0) 0(0.0) 6(4.5) 4(3.0) 10(7.5)

High school graduation 0(0.0) 12(9.0) 25(18.8) 18(13.5) 55(41.4)

University graduation 5(3.8) 22(16.5) 25(18.8) 4(3.0) 56(42.1)

More than a graduate school 2(1.5) 1(0.8) 5(3.8) 0(0.0) 8(6.0)

Others 0(0.0) 0(0.0) 3(2.3) 0(0.0) 3(2.3)

Employment 

status

Employed 4(3.0) 16(12.0) 21(15.8) 4(3.0) 45(33.8)

Not employed 3(2.3) 19(14.3) 40(30.1) 23(17.3) 85(63.9)

Others 0(0.0) 0(0.0) 3(2.3) 0(0.0) 3(2.3)

Monthly income 

(won; Korea)

 Less than 1,000,000 0(0.0) 0(0.0) 5(3.8) 2(1.5) 7(5.3)

1,000,000 ~ less than 2,000,000 1(0.8) 4(3.0) 9(6.8) 5(3.8) 19(14.3)

2,000,000 ~ less than 3,000,000 1(0.8) 8(6.0) 3(2.3) 2(1.5) 14(10.5)

3,000,000 ~ less than 4,000,000 1(0.8) 3(2.3) 7(5.3) 4(3.0) 15(30.8)

4,000,000 ~ less than 5,000,000 2(1.5) 3(2.3) 7(5.3) 0(0.0) 12(9.0)

More than 5,000,000 2(1.5) 7(5.3) 14(10.5) 3(2.3) 26(19.5)

Non-response 0(0.0) 10(7.5) 19(14.3) 11(8.3) 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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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Kim, 2010; Suh et al., 2004). 부분절제 및 재건 수술         

을 한 환자에 비해 전 절제를 진행한 환자의 경우가 우울 감          

을 강하게 느끼며, 자신의 외모 및 삶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바         

라본다는 선행연구(Al-Ghazal et al., 2000; Bouknight et al.,       

2006; Choi & Lee, 2001; Collins et al., 2011; Engel et al.,           

2003; Irvine et al., 1991; Lee & Rhee, 2016; Oh, 2016)에 따           

라, 유방절제로 인해 손실된 신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 림프부종이 발생       

한 경우는 77명(57.9%)로서 상당수가 림프부종을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림프부종 경험자 중 29명(21.8%)의 경우       

에는 림프전절제술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생검술보다 훨씬 더      

인체의 변형 및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브래지어 착용 및 의생         

활에서 더욱 제약이 따를 것임을 시사한다(Eom & Lee, 2004).        

결혼 비율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90.3%가 기혼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서 기혼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40, 50대에서는 이혼을 경험한 응답자가 4명(3.0%)이 있었으며      

40~50대에서는 사별한 응답자가 5(3.8%)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육수준 관련 문항에서는 30대에서 60대로 진행될수록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직업유무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85명(63.9%)이 직업을 갖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가진 45명 중 37명(82%)         

의 연령대는 40~50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통계청 조        

사에 의하면 경제활동 중인 20~64세 사이의 대한민국 여성 인        

구 중 40대의 여성이 24.2%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         

기에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연령대        

임을 알 수 있다(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8). 월수입의 경우 무응답이 약 30% 이상을 차지        

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월수입의 경우는 본인 및 배우         

자의 수입을 합산한 것으로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유         

방암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종류는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그       

리고 기타로는 간호 보조에 종사하고 있었다(Table 2). 그리고     

응답자의 88.9%(40명)가 수술 후에도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3). Oh(2016)의 연구에서 56명 중 30명     

만이 직장에 복귀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높은 복귀율을     

보였다. Heo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6명이 직장 복귀를 하     

였고, 2명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등 총 10명 중 8명이 3개     

월 내에 직업 생활에 복귀하여 본 연구와 같이 높은 직장 복     

귀를 나타냈다. Waxler-Morrison et al.(1991)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와 자부심을 갖도록 돕고 자존감을 향     

상시키기 때문에 현실 적응력을 높여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     

며, 따라서 직업을 가지는 것을 장려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     

다. 유방암 환자는 수술 후에도 치료, 재활 및 검사 등으로 인     

해서 지출이 지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에 고정 월수입이     

보장되어야,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생존율을 높일 수 있     

게 될 것이다. 또한, 직업 유지는 일정 월수입의 보장뿐 아니     

라, 자아실현의 목적에서 또한 지속되어야 할 문제이다.

3.2. 브래지어 착용 실태

응답자의 착용 사이즈는 85A(30명, 23%), 80A(27명, 20.3%)     

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Table 4). 그 외에도, 90A,     

90B, 95C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환자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ize Korea(KATS, 2018)에서 30대(651명 중 82명, 12.6%),     

40대(359명 중 43명, 12%)는 75A사이즈를 많이 착용하고 있었     

고 50대(343명 중 47명, 13.7%), 60대(409명 중 48명, 11.7%)     

는 80A사이즈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에 비해, 유방 전     

절제 환자의 경우 각 연령대별 착용 사이즈가 한 사이즈 증가     

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호르몬 치료 등의 결과로 연령에 상관     

없이 폐경을 맞이하게 되며 유방암 치료 중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Helms et al., 2008; Kumar et     

al., 1997; Lankester et al., 2002)를 참고하여 볼 때, 치료 과     

정에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체중 증가로 인하여 착용 사이즈가     

Table 2. Types of jobs (n=45)

Types
Frequency by age (%)

Total F-value
30s (n=4) 40s (n=16) 50s (n=21) 60s (n=4)

Management work 2(4.4) 1(2.2) 10(22.2) 0(0.0) 13(28.9)

0.493

Expert 1(2.2) 5(11.1) 1(2.2) 0(0.0) 7(15.6)

Office work 1(2.2) 9(20.0) 5(11.1) 0(0.0) 15(33.3)

Service 0(0.0) 0(0.0) 5(11.1) 3(6.7) 8(17.8)

Sales 0(0.0) 0(0.0) 0(0.0) 1(2.2) 1(2.2)

Others 0(0.0) 1(2.2) 0(0.0) 0(0.0) 1(2.2)

Table 3. Maintenance of occupational after surgery (n=45)

State
Frequency by age (%)

Total
Management Expert Office work Service Sales Others

Yes 12(26.7) 6(13.3) 12(26.7) 8(17.8) 1(2.2) 1(2.2) 40(88.9)

No 1(2.2) 1(2.2) 3(6.7) 0(0.0) 0(0.0) 0(0.0) 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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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일반 브래지어 패턴 설계의 경우 75A를 기준 사이즈로 사         

용하지만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의 경우 기준 사이즈를 재정       

립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유방암 환자의 젖가슴 관련        

체형 분석이 요구되며 브래지어 패턴 역시 기준 사이즈가 달라        

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브래지어 착용 방법에 관한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5). 브래지어 착용 시 몸에 맞는 정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알맞게 입는다’는 의견이 85명(64.4%)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나타냈다.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으      

나, 알맞게 입는다는 결과는 전체 연령대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치료 후 브래지어의 사이즈가 변     

했는가에 관련한 응답은 전과 동일하게 입는다는 의견이 100     

명(74.1%)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전 연령에서 비     

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브래지어 사이즈의 변동이 있는 응답자들이 말하는 변화 이     

유는 환부가 자극받는 느낌이 싫어서(30명, 22.6%), 가슴의 움     

직임이 발생하는 것이 싫어서(8명, 6.0%)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유방을 전 절제해서 필요성이 떨어짐, 살이 빠     

짐, 어깨끈이 흘러내림, 통증이 느껴짐 등이 있었다(Table 6).     

Table 4. Brassiere wearing size of respondents (N=133)

　Size
Frequency by age (%)

Total
30s (n=7) 40s (n=35) 50s (n=64) 60s (n=27)

75A 0(0.0) 2(1.5) 7(5.3) 1(0.8) 10(7.4)

75B 1(0.8) 2(1.5) 3(2.2) 0(0.0) 6(4.5)

75C 1(0.8) 0(0.0) 1(0.7) 0(0.0) 2(1.5)

80A 1(0.8) 7(5.2) 16(11.9) 3(2.3) 27(20.3)

80B 0(0.0) 3(2.3) 4(3.0) 3(2.3) 10(7.5)

80C 0(0.0) 2(1.5) 2(1.5) 3(2.3) 7(5.3)

85A 3(2.3) 7(5.3) 14(10.5) 6(4.5) 30(23.0)

85B 0(0.0) 2(1.5) 8(6.0) 7(5.3) 17(13.3)

85C 0(0.0) 3(2.3) 3(2.3) 4(3.0) 10(7.5)

Others 1(0.8) 6(4.5) 3(2.3) 0(0.0) 10(7.5)

Size unknown 0(0.0) 1(0.8) 3(2.3) 0(0.0) 4(3.0)

Table 5. How to wear a bra after surgery (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by age (%)

Total F-value
30s (n=7) 40s (n=35) 50s (n=64) 60s (n=27)

Fitting level

Loose-fitting 0(0.0) 4(3.0) 17(12.8) 2(1.5) 23(17.3)

2.76
*

Moderate-fitting 5(3.8) 29(21.8) 35(26.3) 16(12.0) 85(63.9)

Tight-fitting 2(1.5) 2(1.5) 12(9.0) 9(6.8) 25(18.8)

Size change 

status

Same as before 3(2.2) 23(17.0) 52(38.5) 22(16.3) 100(74.1)

3.78
**

Bigger under-bust circumference than before 1(0.7) 9(6.7) 6(4.4) 4(3.0) 20(14.8)

Bigger cup size than before 0(0.0) 2(1.5) 2(1.5) 1(0.7) 5(3.7)

Smaller under-bust circumference than before 2(1.5) 0(0.0) 4(3.0) 0(0.0) 6(4.4)

Smaller cup size than before 1(0.7) 1(0.7) 2(1.5) 0(0.0) 4(3.0)

*

p<.05, 
**

p<.01

Table 6. Reason for wearing brassiere size changed (n=66)

Categories
Frequency by age (%)

Total F-value
30s (n=4) 40s (n=17) 50s (n=24) 60s (n=21)

Concern for breast position change 1(0.8) 2(1.5) 3(2.3) 2(1.5) 8(6.0)

5.84
**

Anxious for artificial breast fixability 0(0.0) 1(0.8) 0(0.0) 1(0.7) 2(1.5)

To avoid irritating of scar 0(0.0) 6(4.5) 13(9.8) 11(8.3) 30(22.6)

Anxious for breast cancer recurrence 0(0.0) 1(0.8) 2(1.5) 1(0.8) 4(3.0)

Others 3(2.3) 7(5.3) 6(4.5) 6(4.5) 22(16.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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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수술 후에 환부가 자극받는 것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에 의한 환부 자극은 신축율과 소        

재에 가장 원인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설계 시 세심한 고찰         

이 필요할 것이다. 

수술 전후에 따른 브래지어 착용 시간의 변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  =  −10.806, p  =  .000)를 보였다(Table 7). 응답자들             

은 수술 전에 브래지어를 취침 시간 이외에 모두 착용(49명,        

36.3%), 24시간 착용(47명, 34.8%), 외출 시만 착용(36명, 26.7%)       

순으로 나타나, 수술 전에는 많은 시간을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술 후에는 외출 시         

에만 착용하는 경우가 95명(70.4%)로 증가하였으며, 24시간 착      

용이나 취침 외에 전부 착용하는 경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i and Lee(2001)에서와 마찬가지로 24       

시간 브래지어를 착용하던 것이 수술 후에는 외출 시에만 브래        

지어를 착용하는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술 후 브         

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브래지어가 거추      

장스럽고 착용감이 답답해서, 건강을 해칠까 봐, 통증을 느껴서       

등으로 미착용 이유를 밝혔다. 유방암 수술의 경우 환부가 일        

정하지 않고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하는 결과, 환부를 브래지어       

가 자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        

는 경우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브래지어와 유방       

암의 관련성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에게는       

브래지어가 유방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인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응답자 중 환자용 브래지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     

체 133명 중 55명(41.4%)에 불과하여 유방 절제용 브래지어의     

소비자 수요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연령     

별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의 사용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30~50대의 경우 유방암 환자용 브래     

지어의 경험이 낮은 것에 비해 60대에서는 유방암 환자용 브     

래지어의 사용 경험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연     

령대에서는 일반 의복을 착용함으로서 일반인과 같은 심리적     

효과를 얻거나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된다(Heo et al., 2011). 

이어서 유방암 수술 후의 브래지어 착용 방법을 보면, 일반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비율이 65명(48.1%)로 가장 많은 빈도수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환자용 브래지어만 착용(36명, 26.7%),     

일반 브래지어와 환자용 브래지어를 혼용하는 경우(23명, 17%)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전체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     

고 있지만, 60대 환자들은 환자용 브래지어만을 착용하는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환자용 브래지어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관련된 항목은 다중     

응답 설문을 진행했으며, 총 80개의 답변 중 반수 이상이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한다(45명, 57.7%)’와 ‘환자용 제품이 있는 줄     

몰랐다(15명, 19.2%)’라고 응답하였다(Table 9).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는 기능적인 면에서 일반 브래지어와 다른 방식으로     

Table 7. Brassier wearing time per day (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by age (%)

Total t-value
30s (n=7) 40s (n=35) 50s (n=64) 60s (n=27)

Before surgery

24-hour-a-day 1(0.8) 8(6.0) 23(17.3) 14(10.5) 46(34.6)

−10.806
***

Always wearing except sleeping time 4(3.0) 15(11.3) 26(19.5) 4(3.0) 49(36.8)

Wearing only when going out 2(1.5) 12(9.0) 12(9.0) 9(6.8) 35(26.3)

Hardly wearing 0(0.0) 0(0.0) 3(2.3) 0(0.0) 3(2.3)

After surgery

24-hour-a-day 0(0.0) 2(1.5) 5(3.8) 4(3.0) 11(8.1)

Always wearing except sleeping time 0(0.0) 6(4.5) 14(10.5) 3(2.3) 23(17.3)

Wearing only when going out 7(5.3) 25(18.8) 42(31.6) 19(14.3) 93(69.9)

Hardly wearing 0(0.0) 2(1.5) 3(2.3) 1(0.8) 6(4.5)

***

p<.001

Table 8. The way of wearing brassiere after surgery(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by age (%)

Total F-value
30s (n=7) 40s (n=35) 50s (n=64) 60s (n=27)

Experience of brassiere 

for patients

Yes 3(2.3) 14(10.5) 19(14.3) 19(14.3) 55(41.4)
4.95

***

No 4(3.0) 21(15.8) 45(33.8) 8(6.0) 78(58.6)

Wearing way

of brassiere

Only specialty brassiere 3(2.3) 7(5.3) 13(9.8) 13(9.8) 36(27.1) 7.68

Specialty brassiere & ordinary brassiere 0(0.0) 6(4.5) 10(7.4) 7(5.3) 23(17.3)

Only ordinary brassiere 4(3.0) 19(14.3) 36(27.1) 4(3.0) 63(47.4)

None 0(0.0) 2(1.5) 3(2.3) 2(1.5) 7(5.3)

Others 0(0.0) 1(0.8) 2(1.5) 1(0.8) 4(3.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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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다. 체형 변화 방지 기능 및 심미적인 보정 또한 고려되         

었으며, 일반 브래지어를 착용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환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       

고 있다고 하는 시점에서, 현재 시판 중인 환자용 브래지어의        

경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거나 교육의 부재로 인         

해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는 가격적으로 부담된다(13명, 16.7%)였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환자용 브래지어의 경우 많은 제품들이 해        

외 브랜드를 수입,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격 인상을        

야기했으며, 기능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가격      

을 책정하고 있다. 환자용 브래지어이며 궁극적인 목적이 체형       

보정, 심리적 안정 등의 2차 병증을 예방하는데 있음에도 불구        

하고, 치료 의복으로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환자들        

은 가격의 문제로 제품 구매를 포기하기도 한다. 체형적인 면        

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50대에서 3명(3.8%)이었다.      

그 외에도 환자용 브래지어를 구매하지 않는 기타 이유로는 유        

방 성형 계획, 치료 중, 유방 볼륨이 작아서 등을 원인으로 삼     

았다. 이러한 점을 유추하여 볼 때, 환자용 브래지어의 비구매     

원인은 의복에 관련된 불만이나 체형적인 불만보다는 교육의     

부재 및 가격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Kim(2010)의 연구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는 신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프로     

그램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방암 환     

자용 브래지어 및 인조 유방 착용에 관련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판매되고 있는 유방암 환자를 위한     

지침서 등에도 유방암 환자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정보     

를 가지고 있는 책은 3~4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     

한 환경은 환자로 하여금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 및 인조 유     

방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역     

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의 브래지어를     

착용하는지에 관한 항목에서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Table 9. The reason of non-purchasing (n=80)

Categories
Frequency by age (%)

Total
30s (n=4) 40s (n=22) 50s (n=47) 60s (n=7)

Price burden 0(0.0) 4(5.0) 8(10.0) 1(1.3) 13(16.3)

No information about patient's brassiere 0(0.0) 5(6.4) 9(11.3) 1(1.3) 15(18.8)

Incorrect sizing system 0(0.0) 0(0.0) 3(3.8) 0(0.0) 3(3.8)

Unnecessary 4(5.0) 13(16.3) 23(28.8) 3(3.8) 43(53.7)

Others 0(0.0) 0(0.0) 4(5.0) 2(2.5) 6(7.5)

Table 10. Brassier types (N=133)

Frequency by age (%)
Total

30s (n=7) 40s (n=35) 50s (n=64) 60s (n=27)

Sports brassiere without wire 1(0.7) 10(7.4) 10(7.4) 9(6.7) 30(22.2)

Pad brassiere with wire 1(0.7) 2(1.5) 10(7.4) 0(0.0) 13(9.6)

Non-padded brassiere with wire 1(0.7) 6(4.4) 12(8.9) 2(1.5) 21(15.6)

Demi brassiere with wire 0(0.0) 0(0.0) 2(1.5) 1(0.7) 3(2.2)

Stretched brassiere without wire 0(0.0) 4(3.0) 10(7.4) 11(8.1) 25(18.5)

Triangle brassiere without wire 1(0.7) 3(2.2) 6(4.4) 0(0.0) 10(7.4)

Bralette 1(0.7) 2(1.5) 7(5.2) 1(0.7) 11(8.1)

Others 0(0.0) 6(4.4) 6(4.4) 2(1.5)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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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지어의 형태를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Table 10). 우선, 노      

와이어형 브래지어는 스포츠 브래지어, 보정형 브래지어, 밴드      

형 브래지어, 원단으로만 컵이 이루어진 홑겹 브래지어로 구성       

되었으며, 와이어형 브래지어는 와이어 몰드형, 와이어 비몰드      

형, 와이어 저중심 몰드형으로 구성되어 제시되었다. 응답자들      

이 주로 착용하는 브래지어 형태는 스포츠형(30명, 22.2%), 보       

정형(25명, 18.5%), 와이어 비몰드형(21명, 15.6%)인 것으로 나      

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주머니가 있는 런닝 혹은 브래지어 탑        

을 입는 의견도 보였다. 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형        

과 보정형 브래지어는 소재 및 패턴메이킹에서 환자용 브래지       

어나 일반 브래지어보다 압박력이 높게 설계된 브래지어이다.      

스포츠 브래지어나 보정용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환자들은 움직      

임이 발생할 때 유방과 인조 유방의 좌우 균형이 다르거나 인         

조 유방의 위치 변형이 걱정되어서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와        

이어 유무에 관련되어서는 브래지어가 환부에 자극이 되며(Noh,      

2009), 건강 염려 등의 이유로 와이어 브래지어의 선호도가 낮        

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환자가 와이어형 브래지어       

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브래지어 소비 형태는 병원        

에서는 환부 자극 및 림프 순환 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          

와이어형 브래지어를 추천하는 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       

었다. 현재까지 와이어의 유해성에 관해서 확실한 결론이 내려       

진 연구는 없다. 하지만 와이어 브래지어의 압박력이 비교적 높        

은 것을 고려할 때, 유방암 환자에게 의생활 교육 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컵의 형태에 있어서는 몰드형       

과 비몰드형의 브래지어가 역시 많은 선호도를 보이지만, 통풍       

이 덜 되는 몰드컵보다는 인체 밀착도가 높으며 비교적 가벼운        

소재인 절개된 부직포를 이어 붙인 비몰드형 브래지어의 선호       

도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올인원 스타        

일의 런닝형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응답자도 있었는데, 가슴의      

볼륨이 작은 경우는 잘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런닝형 브래지         

어의 착용이 가능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3.3. 환자용 브래지어 경험자 특성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는 일반 브래지어와는 달리 인조 유       

방을 삽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조 유방을 지탱할 수 있고        

인조 유방이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있다. 시판        

중인 환자용 브래지어의 대부분은 앞중심이 높고 컵상변의 길       

이가 짧으며, 반드시 인조 유방을 삽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가 있는 속주머니를 장착하고 있다(Fig. 1). 

환자용 브래지어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33명 중     

52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11). 환자용 브래     

지어를 구매하기 위한 정보 습득 경로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에 가까운 인원이 의료인과의 상담(25명,     

48.1%)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것(18명, 34.6%)     

로 나타났다. 표에 기록되지 않은 기타 경로는 병원 간호사, 미     

용실, 병원 내 의료기 상회 등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유방암 수술 후 초기에는 의료진을 통해서 환자용     

브래지어의 정보를 듣게 되지만 추후에는 유방암 환우회 등 유     

방암 환자들의 모임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래지어의 정보를     

교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hoi and Lee(2001)     

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간호사 및 같은     

병실 동기에게서 지식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그에 비해 인터넷 등의 매체 및 전문 서적은 환자용 브래     

지어의 정보 습득 과정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브래지어를 구매하는 장소는 병원 내 상점(14     

명, 26.9%), 의료기 상회(12명, 23.1%), 로드샵(12명,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 상점이나 의료기 상회에서의 구매 빈     

도가 높은 것은 환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외 의견에서 기능성 브래지어에 대한 기초 정보를 병원 관     

계자 및 환자에게 얻는 것은 본인의 체형 및 환부 형태와 맞     

지 않는 브래지어를 착용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의류     

관련 전문가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수술 후 구매한     

환자용 브래지어는 42명(80.8%)이 1~3벌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브래지어 구매에 사용하는 금액은 10만원     

미만과 10~20만원 미만이 각각 16명(30.8%)으로 가장 많은 인     

원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12명,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 이     

상의 금액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어, 환자용     

브래지어 구매에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사료된다.     

Oh(2016)의 연구에서는 3~5만원이 29.66%로 가장 많은 지출     

금액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는 Lee and Choi(2001)의 연구     

에서 환자용 브래지어를 구매하기 위해서 한 벌 당 약 20만원     

을 쓰는 비율(78%)이 가장 높았던 것처럼 금액이 10만원 미만     

과 10~20만원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용 브래     

지어의 구매 간격은 2년 이상~3년 미만(20명, 38.5%), 1년 이     

상~2년 미만(17명, 32.7%)으로 브래지어의 교체기는 주로 1~3     

년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치수 결정은 많은 환자들이 구매 시마다 입어보거나 치     

수를 측정하여 구매(29명, 55.8%)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유방암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체중의 변화가 잦아지면서     

브래지어 및 인조 유방의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매 시마     

다 재측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하고 있는 환자용 브     

래지어의 브랜드는 비비안(17명), 비너스(19명), 와콜-리맘마(15    Fig. 1. Mastectomy bra. http://silima.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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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ABC(1), Silima(2), Amoena(1)      

도 선호하는 브랜드에 속해있었다. 기타 선호 브랜드는 이브케       

어, 아이누리, 로뎀, 맥진,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것, 아키, 잘 모         

르겠음 등으로 응답하였다.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 착용 중 불편함을 겪었던 참여자에       

관한 설문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1점은 ‘매        

우 괜찮다‘로 착용감이 좋았음을 나타내었고 7점은 ’매우 불편       

하다’로 표기되었으며 보통은 4점에 위치하였다. 이 설문을 유       

형화한 결과는 KMO의 표준적합도(MSA)는 0.806로서 준수한     

수준의 기준을 부합시켰으며,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       

다(Table 12). 첫 번째 요인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23.664의 고유값과 23.667%의 누적분산율을 가진다. 이 요       

인은 브래지어를 입었을 때 ‘어깨끈이나 브래지어 자체로 고통     

을 느끼거나’, ‘소재에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것’, 또는 ‘건     

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느끼는 것’에 관련한 항목이다.     

두 번째 요인은 심미성에 관련된 요인으로 7.381의 고유값과     

20.801%의 누적분산율을 가지게 된다. 해당 요인은 브래지어     

착용 시 아름답지 않다, ‘브래지어를 착용했을 때 가슴의 모양     

에 만족하지 못한다.’,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동작 후     

틀어진 브래지어의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노출이 될까봐     

걱정된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맞음새     

관련 항목으로서 1.454의 고유값과 17.801%의 누적분산율을     

가진다. 이 항목은 브래지어 컵, 젖가슴아래둘레 등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과 본인의 사이즈에 맞추어 샀음에도 사이즈가 맞     

Table 11. How to buy a patient's brassiere (n=55)

Categories Items
Frequency by age (%)

Total
30s (n=3) 40s (n=14) 50s (n=19) 60s (n=19)

Information 

acquisition path

Family, friends, etc. 1(1.8) 7(12.7) 6(10.9) 4(7.3) 18(32.7)

Media like as internet, television 1(1.8) 1(1.8) 0(0.0) 1(1.8) 3(5.5)

Books 0(0.0) 1(1.8) 0(0.0) 0(0.0) 1(1.8)

Consultation with medical personnel 1(1.8) 4(7.3) 8(14.5) 10(18.2) 23(41.8)

Others 0(0.0) 1(1.8) 5(9.1) 4(7.3) 10(18.2)

Place of purchase

Hospital 1(1.8) 5(9.1) 5(9.1) 3(5.5) 14(25.5)

Medical equipment store 0(0.0) 1(1.8) 4(7.3) 5(9.1) 10(18.2)

Road shop 1(1.8) 2(3.6) 4(7.3) 5(9.1) 12(21.8)

Department store 1(1.8) 2(3.6) 1(1.8) 33(5.5) 7(12.7)

Online shopping 0(0.0) 1(1.8) 1(1.8) 1(1.8) 3(5.5)

Others 0(0.0) 3(5.5) 4(7.3) 2(3.6) 9(16.3)

Purchasing 

brassiere

1 0(0.0) 1(1.8) 4(7.3) 0(0.0) 5(9.1)

2~3 3(5.5) 11(20.0) 12(21.8) 16(29.1) 42(76.4)

4~6 0(0.0) 1(1.8) 2(3.8) 1(1.8) 4(7.3)

7~10 0(0.0) 0(0.0) 0(0.0) 1(1.8) 1(1.8)

Others 0(0.0) 1(1.8) 1(1.8) 1(1.8) 3(5.5)

Purchase amount 

(won; Korea)

Less than 100,000 2(3.6) 7(12.7) 4(7.3) 3(5.5) 16(29.1)

100,000 ~ less than 200,000 1(1.8) 3(5.5) 6(10.9) 6(10.9) 16(29.1)

200,000 ~ less than 300,000 0(0.0) 2(3.8) 5(9.1) 5(9.1) 12(21.8)

Over than 300,000 0(0.0) 1(1.8) 4(7.3) 5(9.1) 10(18.2)

Non-response 0(0.0) 1(1.8) 0(0.0) 0(0.0) 1(1.8)

Purchase 

frequency (year)

Less than 1year 2(3.6) 4(7.7) 2(3.6) 0(0.0) 8(14.5)

1year ~ Less than 2year 1(1.8) 3(5.5) 7(12.7) 5(9.1) 16(29.1)

2year ~ Less than 3year 0(0.0) 3(5.5) 5(9.1) 11(20.0) 19(34.5)

3year ~ Less than 4year 0(0.0) 0(0.0) 2(3.6) 1(1.8) 3(5.5)

Over than 4year 0(0.0) 1(1.8) 1(1.8) 1(1.8) 3(5.5)

Others 0(0.0) 3(5.5) 2(3.6) 1(1.8) 6(10.9)

Size determine

With a guess 0(0.0) 1(1.8) 1(1.8) 0(0.0) 2(3.6)

 The recommendation of the salesperson 0(0.0) 2(3.6) 2(3.6) 1(1.8) 5(9.6)

14(26.9)5(9.1)6(10.9)3(5.8)0(0.0)The same size as you wear

29(52.7)12(21.8)9(16.4)6(10.9)2(3.6)Measure the size of each purchase

5(9.1)1(1.8)1(1.8)2(3.6)1(1.8)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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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4요인은 브래        

지어의 위치 안정성 관련 항목으로서 0.824의 고유값과      

14.123%의 누적분산율을 가진다. 이 항목은 브래지어를 착용하      

고 동작을 했을 때 위치 안정성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각 요인과 관련하여 연령별 요인분석을 살펴본 결과, 연령에       

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Table 13). 그러나 각 요인에 따라        

연령이 증가할수록 착용감이 긍정에서 보통의 방향으로 변화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50~60대에서는 30대      

만큼의 긍정적인 결과는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래지어가 노출될까봐 걱정된다’, ‘브래지어의 위치가 변한다’,     

‘브래지어 착용 시 외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등에서 약소하     

게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온 편이었다.

환자용 브래지어를 구매 시 고려 요인에 관한 다중 응답의 경     

우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것은 사이즈(38명, 31.7%)와 착     

용감(38명, 31.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격(15명, 12.5%)     

이었다(Table 14). 문항 중에 소재, 건강 관련 유해성 여부, 기     

Table 12. Factor of brassiere wearing sensation for mastectomy

　Items Factor lodings

Bad influence for health

Pain by shoulder band 0.839

Painful by brassiere 0.765

Troubled by brassiere's material 0.702

Bad effect on your health by brassiere 0.627

Eigenvalue = 23.664, Commutative(%) = 23.667

Aesthetic

Non-aesthetic by brassiere 0.875

Dissatisfaction of breast shape by brassiere 0.797

Non-stability by wearing 0.711

Inconvenient to fix the brassiere position after motion 0.568

Concern for exposure 0.479

Eigenvalue = 7.381, Commutative(%) = 20.801 

　Fitness

Unsuitable on brassiere cup size 0.805

Unsuitable on the under breast circumference 0.773

Incorrect sizing system 0.619

Eigenvalue = 1.454, Commutative(%) = 17.801 

Positional stability

Non-fixability breast by motion 0.794

Discomfort by brassiere 0.686

　Eigenvalue = 0.824, Commutative(%) = 14.123

Table 13. Anova-analyze by age (n=55)

Factor 
30s (n=3) 40s (n=14) 50s (n=19) 60s (n=19) Total

F-value
M SD M SD M SD M SD M SD

Bad influence for health 2.2 1.14 3.1 1.79 3.6 1.60 4.0 1.36 3.4 1.67

2.278
Aesthetic 2.7 1.53 3.3 1.93 4.1 1.56 4.4 1.31 3.8 1.61

　Fitness 2.1 1.05 3.2 1.87 3.7 1.54 3.9 1.32 3.6 1.57

Positional stability 3.0 1.33 3.2 1.97 3.9 1.71 4.1 1.44 4.1 1.71

Table 14. Considerations by purchasing a brassiere (n=120)

Categories
Frequency by age (%)

Total
30s (n=8) 40s (n=30) 50s (n=39) 60s (n=43)

Size 1(0.8) 12(10.0) 10(8.3) 15(12.5) 38(31.7)

Design 2(1.7) 0(0.0) 4(3.3) 2(1.7) 8(6.7)

Color 1(0.8) 2(1.7) 3(2.5) 1(0.8) 7(5.8)

Price 1(0.8) 1(0.8) 7(5.8) 6(5.0) 15(12.5)

Brand status 0(0.0) 1(0.8) 1(0.8) 1(0.8) 3(2.5)

 Wearing sensation 3(2.5) 11(9.7) 11(9.7) 13(10.8) 38(31.7)

Stability 0(0.0) 2(1.7) 3(2.5) 4(3.3) 9(7.5)

Product completeness 0(0.0) 1(0.8) 0(0.0) 1(0.8)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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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등의 항목도 제시되었지만, 응답자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       

로 미루어보아 환자용 브래지어를 구매할 때는 건강에 대한 요        

소를 고려하기보다는 얼마나 편안한가, 내 몸에 얼마나 잘 맞        

는가를 가장 주요하게 보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30대에서는        

착용감만큼 디자인적인 면도 신경을 쓰는 경향을 보였으며, 나       

머지 연령대에서는 사이즈와 착용감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       

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Rhee and Lee(2014)        

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유방암 환자들은 디자인보다는 착용       

감 및 형태 안정성에 주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소재 등에서 나타나는 기능성 및 건강을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 환자들이 브래지       

어 착용 시 좌우 유방의 움직임의 불완전함, 인조 유방의 노출         

등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환자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린       

다는 것을 선행 연구 결과(Lee & Choi, 2001; Rhee & Lee,          

2014)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브래지어 설계 시 형태         

안정성 및 착용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 결  론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의 증가는 유방암 수술 후 과정에 관심        

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삶의 질, 신체 이미지, 직업 유지 등          

심리, 사회적 영향 관계에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진        

행되고 있는 반면, 유방암 환자의 체형 및 속옷 관련 의생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유방암        

환자를 위한 기능성 브래지어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자 요구 성        

능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유방암으로 인       

해 한쪽 이상 유방 절제술을 실시하고 재활 과정에 있는 15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33부의 설문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해 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경우 40~50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        

었으며, 사이즈는 85A(30명, 23%), 80A(27명, 20.3%)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일반 브래지어의 설계 기        

준 사이즈가 75A임에 비해 유방암 환자용 기능성 브래지어의       

기준 사이즈는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수술 후 대부분이 수        

술 전 브래지어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는 브래지어의       

사이즈의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수술로 인한 상        

처 부분이 자극받는 것이 싫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상처 부분        

이 자극을 받지 않을 만한 소재를 사용하여 브래지어를 설계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브래지어의 구매 정도를 보면 약 41.4%만이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의복 디자       

인 및 착용성이나 체형에 관련된 불만이 아니라 가격적인 부담        

과 필요성의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의 경        

우 치료 과정에 있어서 높은 지출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국내 환자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낮은 편이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보조 도구를 구매를 포       

기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과 같은 복지 문제와        

국내 생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지며, 전문     

적인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의 국내 생산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유방암 환자를 위한 성능이 강조된 브래지어에 관련한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 여겨지며, 이를 위한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의 정보를 얻는 것은 주로 병     

원 등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병원이나 의료기 상     

회 등에서 구매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     

환자들은 브래지어 구매 시 전문적인 정보를 획득하기를 원하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매장의 구성이 필     

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브래지어는 약 2~3벌을 소유하고 있     

으며 1~3년 사이에 재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     

의 구매가격은 10만원 미만과 10~20만원 사이에 가장 많이 분     

포되어 있어, 환자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구매를 달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 잦은 체중     

변화를 겪기 때문에 브래지어 구매 시에는 재측정 후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     

을 추출하여 질문한 결과,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는 건강에 나     

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심미적 요인, 맞음새 요인, 형태     

안정성 요인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착용 연령대     

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방암 환     

자용 브래지어를 구매 시 가장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사이     

즈, 착용감, 형태 안정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     

들이 브래지어 착용 시 양쪽 젖가슴의 불균형, 인조 유방이 노     

출될 수 있음에 대한 불안감 동작 시 불완전한 움직임 등으로     

환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으며, 따     

라서 브래지어 설계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의 요구 성능을 파악함으로써 심미     

성 및 착용성이 뛰어난 브래지어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순수 기능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현     

실 적용 가능한 디자인과 기술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면, 마케팅적인 면     

에서도 요구 성능을 도출함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라는 제한된 그     

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에, 연령별 표본의 수가 고르지 못     

하여 통계적 분석이 빈약한 점이 있었다. 차후에 추가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미비한 점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를 위한 환자를 위한 브     

래지어 설계의 기초를 마련하며 디자인 프로세스 설계라는 목     

적을 가진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보다 나은 브래지     

어의 제작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야 할 것이며 브래지어의 착용감 및 형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용자 요구 성능이 적합     

하게 적용되었는가에 관한 분석 및 평가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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